
제712호 1989년3월4일 창간 2002년 1 2월 22일 

채직들은오전 9시맴빼빼애 참석 바람 

“이에 혜롯이 가만히 박품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틀레햄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듣고갈새 동멍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ot기 있는곳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별을보고가장크게 기뻐하고 기뼈하더라집에 들어가 0비와그모친마리아의 함께 있는것을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보배합을 열어 황금과유향과몰약을예물로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쾌l 돌.ot가니라”짜 2:7~12) 

성경은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밀빨니다. 

우리는그얽 어떻게 해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째만분명한 

사실은그탈l 유대인의 머|시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탐구했고， 그 징조를 기다렸으며， 믿음 

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그들은 예수를만나기 위해서 오랜 여행길에 오를 때 많 

은 어려용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여행， 겸손함， 소중한 예물， 그 

리고 진정한경배는그들01 성경적인 믿음을가지고 있었음을증명해 줍니다 퍼므로우리는성탄절의 진 

정한의미를그들로부터 배울수 있습니다 

성정은 박시들에 대tl여 뺨1 언급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는주어진 것들을통해서 

추론을 해야한다는 것을탤R줍니다. 많은학자들이 박시들의 고향은바벨론이었다고추측하지만， 사실우 

리는 실제적으로 그훤 뿜 어디에서부터 왔는^1 정확하거1 알7 1 어렵습니다 또한 민수71’ 에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는 별과휠第)에 대하여 나타나 있지만(민 2A:l1) 도대체 박사들이 이러한 정보를 어디서 들었 

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방세계로 

흩어지거나 이뺑들과섞여서 실ψ!는 디아스포라 (완f되거니 흩어진 자들을의미핸헬라적 용어)상 

태였기 때문에， 박시들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지들가운데 어떤 사람에게서 진리를 배웠을가능성이 높습니 

다. 그러고 성경은 얼마나 많은박시들이 에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지에 대해 밀F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할l 도착한 정혹반시간에 대해서도밀해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탄생 즉시 도착하였을수도 있고， 허벚 

왕이 두살 미만의 유대 사내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멍령을 내린 사건을 생각할 때， 박시들이 몇 년 뒤에 

도착했을가능성도있습니다-

그렇지만우리가성경을통해서 박사들에 대히여 알수 있는사실은 그할l 진정으로 구주를찾았고 발 

견했다는것입니다 ‘너희가전심으로나를찾고찾으면 나를만나라라’(렘 2!:n3) 그런데 그들。1 예수를찾 

。바녔지만， 가난한예수는왕궁에 없었습니대우리가알고 있듯이 예수께서는구유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볍고 경배하기 위해서 또 다시 앞을 향하여 험난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 

유에 누원 。까 예수꺼1 이르렀고 꾀 처한초라한환경을알고도 영광과잔송을돌렸습니다 그들의 마 

음은진실로예수를믿었던것입니다. 박사들은꿇어 엎드렸고 아기 예수께 기장귀한예물을드리고경배 

를올렸습니다 진실로성탄은그흙l게 중요한것이었습니다! 혜만오늘날과연 얼마나많은퍼스도인 

서론 
펴는 그리스도를 위뼈 존재흔떼 01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꺼l서 버|푸신 순결한 사 

랑을 은댔으므로l업 5:25), 본질적으로 기장 적 
합한 정의가 된다 진실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히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며(업 

6:1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며(마 16:18), 서써빼 난무하는 죄와 직면히여 소멸시카는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히는 곳이대마 18:15"'1끼 그런데 요fEf깝거|도 이러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왜곡되기도 효빠 교회는 분 

명-0 1 서|상의 나래 아니며 서뼈 속해|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욕을 뼈는 도구로 전락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따하시려고 오셨다 .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히셨고， 회맨}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대막 1:14"'15)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gF한 것을 고치시면서 다시는 고통과 질병이 
없는 천국의 도래를 실제적으로 보여 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히셨대마 417, 23) 진실로 주님은 어느 곳 
을 가시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따하셨대녹 뼈3). 어디 그 뿐이래 제자들을 내어 보내면서까지 해」 

님 나라를 전파하셨괴녹 9:1"'2),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가 세상 역사의 끝이요 새 
롭거| 열렬 완전한 6에님 나라의 ;\.1직임을 가락|셨으며(of 241띠 마침내 십자째| 달려 돌아7씬 후 부활 

하신 뒤에도 줄곧 해」님 나라의 일멸 말씀하셨대행 1:3) 이처럼 해4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를 예비히던 세례 요효뻐1 의해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래마 3:1"'2), 한 

때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도 H울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선돼었대행 20:25, 28:23) 그럼에도 불구-or고 

교회의 거짓 지도지들은 곧잘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바꾸어 버린다 그분이 분명하게 자신이 온 목적은 해」 

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흔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괴녹 때3) 거짓된 교회는 쉽게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자신들의 소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린다 

들이 박사들과같은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성탄절에 자신들의 최상의 것 

으로주님을예배할까요? 여러분은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찾는왕이 호호l스러운성채(城쁨)에 살고 있는것 

이 아니라조그빼집에 머무르고 있고 그ψ1의 부모가정말로가난한엠들이라는것을알거1 되더라 

도 여러분은진정으로그에게 무릎꿇고 엎드려 경배하시겠습니ηr? 

박시들은아기 예수의 중요성을 깨딜았습니다 사실 우리는살아가면서 곧잘보잘 것 없는 것들은중요 

째 않은 것으로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러나박사들은구뼈 누워있는아기 예수께 선물을드렸습니다. 

그들의 선물은0까 예수가왕이심을 인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시대에 금을드리는것은왕을상정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를금으로 만들었고 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영원 

히 머물 전국의 집과거리들이 금으로포장되어 있다는 것을발견하게 됩니다. 또한박빨은유행孔香}을 

드렸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약 

條횡을드렸는데， 그것은시제를썩지 않도록하기 위해서 λ탱경}는매우 비싼약입니다 초대교부들은금 

을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유향을그분의 순결햄으로， 그리고콸추을그리스도의 죽음으로이해했습니다. 

진실로박사들은가장귀한예물을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오늘의 본분을 겸손.tr게 바리볼 때 우리 역시 이빙엔으로서 이빙엔이었던 박사들이 먼 곳으로 

부터 예수를 챙f 나서는 믿음의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행의 위험과 지속적으로 다녀야하는 

모든어려웅에 대하여 개의치 않았습니다. 실망의 순간도 경험하였을것이 틀림없지만， 그들의 얼굴은변하 

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별을띠라서，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께서 누우진 곳에 왔고， 여전히 그분을 믿었 

습니다 그리고그들은행복햄사로짧 주를힘꽤 엎드리어 경배드리며 보물상:A}를열어서 。까 예수께 

예물을드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깨 그들은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되돌아가지 말라고경고하셨을 때， 먼 

길로 여행해야함에도불구하고순종하였습니다‘ 얼마나놀랍습니깨 이것이야말로 겸손히 주를찾는것이 

며 실제로 빡님의 밀뺨11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λ냄송}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 

는 소중한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흥분동}지 o}시고 하늘의 것들을 갈멍하십시오， 그리하여 。까 예 
수 안에서 신령한보배를찾고 발견하게 되기를소망합니다. 부디 그분을 여러분의 집에 초청하십시오. 그 

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히십시오. 그는 여러분에게 축복과 구원과 

영적인펴l를베푸실 것입니다 (성탄축뼈|배 메시지 중에세 

모든역사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니님꺼|서 마련하신 역사를 

선하게 이꿀어 갈 것을 명렁하셨대칭 1:2&ν28)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했다 아니 죄악이 인 

간을 해」님의 역사에서 꿀어내려서 인간 스스로 서|속의 타락된 역사를 실아가게 만들었다 그리하어 인간 

은 절저하게 세상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히나님은 새롭게 역사를 시직봐섰다 그것은 복음의 역사이다 모든 A밤01 아담 요뻐|서 죽었으 

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요뻐|서 생명을 얻괴고전 15:22). 한 시람 O땀으로 인하여 모든 시람이 죄인 되었 
으나 한 시람 그리스도로 모든 시람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대롬 5:14) 이러한 새로운 구속의 역사 
속에 미짐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히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괴창 12:1"'3), 다윗을 위에 g히셨으며 

(싣f하 7:8,16), 마침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ξh하셨대녹 1:32"'33). 
퍼므로 그린도인들은 서암의 E펙된 역;\.f 속에서 실애f7f는 X털01 아니다 물과 성렁으로 거듭났으므 

로(요 돼， 우2.1 앤1 -0에님의 니라7f 임했으므로l녹 17낀)， 주님꺼써 전파5뻐 가;혀 주신대로 에님 

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할 절대성을 가자는 존재들01다 

천국의대사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앤|서 빛01대엽 5:8,20,32) 우리는 더 이상 서A뻐| 속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으며(요일 44)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대마 엉:18)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지들과 히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열 

고 들어써 전국을 소유핸 X털이대마 11:1낀. 모든 성과 촌을 다니시면서 가략머， 전국복음을 전n봐 

시며， 모든 병과 익k한 것을 고치셨던 주님처럼 여전히 해4님 니라의 일들을 행하는 전국의 대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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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야le Isr’aelites spent forty years with God in 
I the desert wilderness. During that time, 

God provided everything they needed. He gave 
them food , shelter , and protection. He loved 
and cared for them in all ways! Yet these 
chosen people did not hold God in the highest 
regard. They were like dust, “a wind that passes 
and does not return", because they perceived 
Him as limited. God expressed, exercised and 
displayed His sovereignty in their lives, but they 
continually rebelled and disobeyed . God 
demonstrated His rule and authority over all 
things in front of them, but they still sinned. 
God verified His control over the entir’e 
universe to them, but they didn’t believe. They 
didn’f 샤emember’ His power, the day when He 
r’edeemed them" from Egypt. They didn’t enter 
the Promised Land because they limited God. 

As God's children, we often times make God a 
limited God instead of a sovereign God. We 
know He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We 
know He sacrif iced His beautiful 50n to save 
the world. Yet believers, not non-believers, with 
미 1 their experience still ignore His sovereignty. 
“o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who have displayed Your splendor 
above the heavens"(Ps. 8:1)! How do you 
recognize God in your life? Is He really a 
sover’eign God? Does He really have unlimited 
power and control? How do you treat Him? The 
Bible tells us, “For I know that the Lord is great 
and that our Lord is above 미 1 gods. Whatever 
the Lord pleases , He does , in heaven and in 
earth, in the seas and in all deeps’깨s. 135:6). 
God is unlimited because He has the power to do 
whatever’ He wants. His sover’eignty doesn’f 
depend on you , but your salvation absolutely 
depends on His sover’eignty. Believers have the 
sweet assurance , the amazing love of a 
sover‘eign God. As such, let’s think about the 
significance of recognizing and honor’ ing God's 
sovereignty 

The Bible tells us God is holy, "Holy, Holy, 

HoJy, is the Lord of hosts,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Is. 6:3). The word holy means 
separate from all that is sinful and immoral. Do 
you feel God's holiness in your life? Do you 
really worship Him? Too many believers make 
their’ bodies, friends, education, work, money, or 
reputation more holy. We need cleansing from a 
h이Y God. The apostle J ohn saw the Lamb of 
God and heard the angels saying,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the almighty, who was and 
who is and who is to come'’(Rv. 4:8). These 
angels spoke these words “ dayan 

추만흥현 

Sermon for next week 

YOURGOO 
(Psalm 78:38-42) 

But He, being compassionate, 
forgave their iniquity and did not 

destroy them: and often He 
restrained His anger and did not 
arouse all His wrath. Thus He 

remembered that they were but 
flesh, a wind that passes and do강 

not return. How often they 
rebelled against Him in the 

wilderness and grieved Him in the 
desert! Again and again they 

tempted God, and pained the Holy 
One of Israel. 깨eydid not 

remember His poweπ the day 
when He redeemed them from 

the adversary" 

dwell in the r’emotest part of the sea , even 
there Your hand will lead me, and Your right 
hand will lay hold of me’깨s . 139:7-10). Do you 
believe God is everywhere? Philosophers like to 
ask believers. “ Where is God?" Now, I know 
that philosophers really love to think. 50 , my 
question to them is , “Where is He not?" The 
Lord declares in Jeremiah 23 :24, “Can a man 
hide himself in hiding places so I do not see 
him? Do I not fill the heavens and the earth?" 
Amen . God is everywhere! Is your God 
ever‘ywhere? 

God is omniscient. He has complete and 
perfect knowledge of all things. He is endowed 
with all wisdom , and is thus aware of our 
thoughts , deeds , needs , and anxieties. He 
knows our past, present, and futur’e. He knows 
our joys and sorrows , our strengths and 
weaknesses. There’s nothing He doesn’t know. I 
don’t think many people truly believe that God is 
omniscient. That's why they limit God. David 
completely acknowledged God's omniscience, “O 
Lord, You have searched me and known me. You 
know when I sit down and when I rise up; You 
under’ stand my thought from afar . You 
scrutinize my path and my Iying down, and are 
intimately acquainted with 미 1 my ways. Even 
before there is a word on my tongue, behold, 0 
Lord, You know it al l. You have enclosed me 
behind and before, and laid Your hand upon me. 
5uch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it is 
too high, I cannot attain ↑o it'깨s . 139:1-6) . God 
knows all things. Is your God all knowing? 

God is omnipotent. He has infinite power. He 
is 미mighty. There is nothing too hard for God. 
Jer’emiah declared, “Ah lord God! Behold, You 
have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by Your 
great power and by Your outstretched arm! 
Nothing is too difficult for You"(Jer. 32:17). 
God is all powerful! Is your God all powerf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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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very way that God exists , He exists 
without limit, that is , in per’ fection. God is 
eternal , without beginning or end; all-power’ful; 
all-knowing; all loving; long suffer’ ing; present 
everywhere at 미 1 times; unlimited in creative 
power. Who can impose limits on a sover’eign, 

holy, omnipresent, omniscient , and omnipotent 
God? No one can Iimit God! 50 why is your God 
limited? Over and over the Israelites 까empted 
God, and pained the Holy One of Israel ’ν.41). 

Again and again they ignored God because of 
their’ self-will. Listen up! The way you treat 
God determines the way you view God. If you 
continually ignore, rebel , and sin against Him. 
then you are worshipping a limited God, not a 
sover’eign God. The Israelites were a st iff­
necked and obstinate group of believers. They 
made their’ God Iimited. 5inful humans always 
ignore God, always reject God, always test God 
because they think they’re great . People 
become self-centered when they have doubting 
hear‘ts . 5elfishness , stubbornness , and all 
sinfulness limits God. God is limited when we tie 
ourselves to self . Israel was tied to t heir 
remembrance of Egypt. They refused to keep 
God's covenant. They sinned mor’e and more and 
provoked God to the point where He wanted to 
destroy them. 

My dear friend , you are a child of God 
because of His grace. Today is the last 5unday 
of the year 2002. You should finalize your faith 
today. I know you are a believer. I know you 
want to worship the Most High God, even at this 
very moment. I sincerely want you to ask 
yourself, "How do I treat God?" Think about it. 
What kind of God do you worship?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His 50n died for 
you. He wants to make you His child. Do you 
limit your God? How much do you really believe 
in Him? The problem is that most people have 
no faith , and thus limit God. The Bible tells us, 
“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깨hi l. 4:6). 
Do you under’stand? You just trust and believe 
in God with all your heart and leave everything 
else to Him. 

Open your Bible to Hebrews 3:15-19. Here we 
can apply Israel’s experience to the danger’S 

facing us. Their unbelief br’ought God's curse 
upon them. They fell down in the wilderness 
because they limited God. My friend, a limited 
God signifies unbelief! This earth is our 
wilderness . I don’t want you to fall down 
because of your self-will. I don’t want you to 
perish because you limit God. If you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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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40년의 세월 

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에게 먹을 것과 머물 곳， 그리고 피난처까지 베푸셨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변에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돌 
보셨습니다. 그러나 선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존경심으로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가고 다 
시 오지 못하는 바람’ 인 먼지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은 하나님을 유한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절대적 
인 주권을 표현하시고 행하시며 밝히 드러내셨음에도 불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 앞에서 모든 것들 
위에 계신 그의 통치와 권위를 드러내셨지만， 그들은 여전 
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우주를 
통제하심을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 
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신 하나 
님의 권능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 
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 
리는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제 
한적인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사실도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간에， 그 모든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무시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 
이다’(시 8:1).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절대적인 주권을 소 
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정말 무한한 능력 
과 다스리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 
니다. ‘내가알거니와여호와께서는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 
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갚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씨 135:5 
~6).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이든지 원하시을 것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은 여러분에게 
의존하지 않으나， 여러분의 구원은 그분의 주권에 절대적 
으로의존할수밖에 없습니다. 믿는자들은 하나님께서 버l 
푸시는 감미로운 확신과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의 참된 의 
미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하나넘은거룩하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고 말합니다. “거룩하 
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외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 6: 3). ‘거룩하다’ 는 단어의 의미는 모든 죄 
와 부도덕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뭇입니다. 여러분 
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십니까? 그 
리고 진실로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십니까? 너무나 많은 신 
지들이 자신들의 육체， 친구들， 교육， 직업， 돈， 또는 명성 
을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 
나님께 정결하게 씻김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떨 보았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계 4 :에. 이 
천사들은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러한 종류의 믿음을 단지 l퍼센트라도 가지고 있으십니 
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히셨습니다. “너는 이 
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 
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 19:2). 하나 
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원하십니깨 

하나넘은 모든 곳에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십니다. 그분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주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눈길에 
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 
님의 편재G탬까티하심을 인정했습니다. ‘꽤가 주의 신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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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약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돌이쳐 
하나님을 재삼시험하며 

이스라엘의거룩한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갱 생 판 목사 

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 
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지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 139:7~1이. 여러분은 하 

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심을 믿으십니깨 철학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 
뇨?’ 철학자들이란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곳이 어디입나까?’ 주께서 예레미야 23:24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밀F하노라 사람이 내 
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 
니하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전지(全知)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옹전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부 
터 모든 지혜를 소유히셨으며，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필요 
와 염려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 
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의 강함과 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지(웠미하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습 
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 
서 나의 앉고 일어섭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 
하시오며 나의 길과 눔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 
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외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 
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 139:1~히 하나님은 

모든것을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모든것을아시는 
분이십나까? 

하나넘은 모든 것에 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全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권 
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 
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렘 32:17). 하 
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 
하십니깨 

하나넘을 제한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제한 없이 존재하시며， 완전함 가운데 존 
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분 
이십니다. 전컨全腦하시고 전지(웠미하시며， 완전한 사 
랑이시고， 오래 참으시며 ， 모든 때에 모든 곳에 임재하시 
고， 무한한 창조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누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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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주권을 소유하시고 거룩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 

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한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면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한히십니까? 이스라엘은 ‘하 

나님을 재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시켰 
습니다(41절).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하나님을 무시하였는 
데， 그것은 그들의 자아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귀기울여 들 
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면서도 자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라고 간주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 
하여 무시하고 거역하며 죄를 짓는다면， 이는 유한하신 하 
나님을 예배히는 것이며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을 예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굳고 잘못되 
었어도 자기 생각을 비꾸지 않는 완고한 신지들이었습니 
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제한하였습니다. 죄 
로 물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언제나 하나님 
을거역하며， 언제나하나님을시험합니다 왜냐하면그들 
은 자신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 
심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 
만을 내세우는 이기주의， 고집이 세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완고함， 이러한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기자신을 속박할 때， 하나님을 제한 
시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에 대한 기 
억에 속박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익뇨을 지키는 것 
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더욱더 커져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노하게 만들었 
습니다 

하나닝에 대한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은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은 2002년도 마지막 주 
일입니다. 여러분은오늘자신의 믿음의 결말을보아야합 
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순간 순간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자기자신을향 
하여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개’라고 질문히는 기 
회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것을 생각해보 
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 
깨하나님은천지를창조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여러 
분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분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싶어 히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의 하나님을 제한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얼마만큼 하 
나님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하나 
님을 제한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 :이. 이해히십니까? 여러분 
은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호t하여 가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 
다 

전적인 믿음이 멸요함 
성정을 열고 히브리서 3장15절~19절을 읽어 보십시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위험하게 다가오는 불신의 가 
능성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경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들의 불신은 자신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왔습 
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한함으로써， 광야에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은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은우리에게는광야와같 
은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기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멸망행}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함으로 
멸망에 이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 
님을 백 퍼센트 완전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의 자녀가 
될 것이며 천국에 갈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이 마지막순간에 여러분의 머리를숙이고죄를고백하 
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구주어 용서하여 주소서 의심하지 않는 스싸가 되기를 원하 

옵나니 나를 정결케 하사 LH 자신을 부인하도록 도우소서 Lt로 
하여금 주의 소유 삼으)../.고 새로운 파조물이 도꺼/ 하소서 구주 

어 도우소서 진실로 xfOf를 118뜨리고 주께서 주신 십'Xf7f를 지 

고 한 걸음석l 믿음으로 걷게 하소써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싸 

드리옵나니 주꺼써는 신실하게 다스Eμ/는 하나님0μ/나이다 나 

의 A렘을받아 주쇼서 O땐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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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이번주 졸발따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대학부 단기선교팀 α2월 28일-1월 7일) 
통코， 토다， 넨화， 드롤 지역 

1 단기선교단원들이 복음 안에서 철저히 무장하고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굳세게되길 

2 모든사역을감당할때 성령님이 주관하시어 최선을다하게， 

3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면재사역중인섣교딘 

부서 | 사역지 

2교구 | 스리랑카 

에바다부 | 카자흐스탄 

9교구 | 루마니아 

날짜 

12월 17일 12월 27일 

12월 17일 12월 24일 

12월 18일 12월 27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뷰하여 마음을모아주시71 바랍나다， 

'5교구우즈베키스탄;6교구스리랑카; 12교구카자흐스탄; 13.교구 인도， 15교구우즈베커스탄， 

장년1부 인도 등으로 단지 선교를 떠상던 팀들이모두 무사히 지난주에 귀국했다. 

단지선교단을통해선포된 복음이 각 냐라와 지역에뿌리 내려자라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자. 

*민흥헌 제712호 

땅될까찌 

불가리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이 원 정 (1 1교구 불가리아 팀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란，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 

었다.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내게는 더욱 멀게만 느껴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 

만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님께서는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땅으로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영 

흔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불가리아 국민의 70%가 불가리아 정교인이다. 예 

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사람들이다 그런사람들에게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7 라는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복 

음을 전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다급한 문제였다. “이수스 우무랴 자라디바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 그들은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임을 모르고 있었 
고 나의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에 그들의 눈빛과 표정이 변화하였다. 

성령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고 계신 증거였다. 나는 작고 약하여 나로 인한 그 

들이 변화는믿을수없지만나를사용하시는분은강하시기 때문에，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 그분의 때에 그분이 원하시 

는 모든 영흔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에 영흔을 사 

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실 것이고 내 입술에 영혼을 위한 기도를 담으실 것이다 그 

리고 복음을 전해들은 한 영흔 한 영흔에게 직접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선교팀원 

들의 눈으로 본， 우리가 밟은 불가리아 온 땅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J~울은 적극적으로 북응을 전했다 바울에꺼l서 배우는 선교 2 
목숨마저 복음과 함께 주려고 할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 

극적으로 전도하였다. 전도의 내용은 주의 말씀이 

었다. 다른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쓰지 않 

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의 말씀이 각 지 역으로 퍼져 나가게 했다. 바울의 이 

적극적인 전도를 받은 사람들도 역시 적극적으로 전도하였다. 그 결과로 선교의 문 

이 활짝 열렸다 인간적인 방법 ， 세속적인 방법을 쓰면 전도의 문이 닫힌다. 

\J~울은 총체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말로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 구약의 예언된 메시야가 나사렛 예수인 것 

을 증명했다. 구약을 통해 메시야가 고난 받으셔야만 했던 점을 설명했다. 논리적 

으로 설득력 있게 , 확신 있게 복음을 제시했다 복음자체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도사실이지만그복음을 전하는자가 확신 있게 담대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와 자랑거리들을 포기하고 진실과 겸 

손과희생으로섬겼다. 

바울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역은 복음에 대한 확신에 기인한 것이었고 하나 

님을중심으로한 믿음이었다. 전도사명은하나님께 받은 것이었다. 하나님의 도웅 

으로 하는 것이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보낸 자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였다.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접 받을 권리도 포기하고 땀 흘려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 자신의 

\J~울의 사역은 영적인 전쟁이었다 

복음이 전파되면 자신의 구역을 침해 받은 사 

단이 그냥 있지 않는다.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시험했다. 초대교 

회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하여 분열공작을 폈으며 데살로니가에서도 반대 

가 있었다. 이와같은말씀을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펼쳐 질 때는치열한 영적 

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야한 

다 

사단의 역사에 대비해야한다 

바울은 기도했다. 핍박과 유혹과 우상숭배와 죄와 쾌락으로 마귀가 가장을 하고 

시험하고도전함을알고간절히 기도했다. 

또한 바울은 진리를 가르쳤다. 고난과 박해가 불가피함을 알리고 사단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가장을 하고 시기하고 시험해 오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길 

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와 싸울 때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겁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 

씀을 가르쳤다. 또한 많은 영적인 지당}를 세웠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 

씀을전파해 나갔다. 우리도 영적인무장을하자. 
(선교위원회지도 이증절 목^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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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이야기 - 청년 1부 

감샤 
박 승 산 (집사， 청년1부 교사) 

결흔한 지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결혼 이후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주님께 고개 숙이고 감사할 따름입니 

다. 결혼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냐는 결혼하면 가정예 

배 ， 말씀묵상， 기도생활을 충실히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사람들 보기에도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을 하였습니 

다 

그러나그계획의 중심에는주님이 아니라내가있었습니다 게으름과습관화되 

어버린 나태함， 육체적인 정욕， 나쁜 습관들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찌르는 것을 알 

게 되었고， 더 큰 문제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고 숨겨온 영적인 문제들이 나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한 가정을 주님 보기에 합당한 가정 ， 사람들 

보기에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낙심하고 있을 때 

아내가 ‘우리가해결할 게 아니라함께 기도하자’ 고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께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나는 부족하고 약하며 병들어 있 

다는 것과이런죄인의 계획은악하다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이러한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 

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 나가야 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자 모든 일들이 명확해 졌습니다. 

아내와 나는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주님께 기도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우시 

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지만 아내와 

함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 

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겠지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을 완수할 날을 기대하 

며 다시 한 번 주님께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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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이 되면 여기 저기서 구제의 바람이 분다. 고아원과 양로원， 재활 의료원 

동에 선물꾸러미들이 넘쳐난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따뭇하게 대해숨며 물 

질을 아끼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소외된자들을돌아보신 행적을본받기 위해서이 

다. 그리고 성탄절에 또 무엇을 하는가? 

성탄절에만 구제를 하며 평소에는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의 이중a 

성을 비판한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춰탄절에 술집이 흥행하는 것도 a] 

판받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 러한 현상들은 사실 심각한 것이 아니다.?댐l심각환 
것은 예수님이 잘못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이중성이나 성탄절을 이흉 

한 방탕은 어차피 죄의 모양을 두르고 있어 신령한 사람들은 바록 잘못된 것임율 

알 수 있지만 구제를 통해 예수님의 본 사역을 숨겨버린 사단의 계략은 절묘하여 

아무도눈치채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불린다. 그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시다. 우려를 영원히 -구원 

해주신 분이다 그러나 성탄절의 구제는 그분을 어떻게 전락시켰관? 훈짧鴻 
의 최고의 사역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 성탄절의 구제를통해，쉰람들은켄 
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배불리 먹인 자 병든 자들을」치유하고 펴빨와 어린 

아이를 사랑한 자로만 인식한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사실이다r하지만 예수 

님의 가장 큰 사역이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사해팎서~1뼈함이다. 믿 
음을 주어 ， 주를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성탄절의 구제판4뺨틀의 시선을 영 
혼에서 빵으로 돌려놓았다. 예수님이 빵을 주기 위해 오신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 

다 성탄절을 기념하여 한 영흔에게 쁨을 전한 적 0] 있는가? 들문 기분으로빨 
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구세주임을 전하며 믿을‘것 

을 강청한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탄절을 제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성탄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 평소의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을전해야한다. 

il렇다고 구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밝 

힌 것이다. 구제를 하되 그것 역시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 

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후 9:13).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우리의 마땅히 해야할 바， 복음을 들고 

거리로나아가보자. 그리고성탄절을계기로매일을그리 살자. 우리는성도다. 제샌 
장이며 선지자다. 매 해 구채화던 곳이 있었다면 그 곳에도 빵만 가져가지 말고 복음 

을 함께 가져가자. 성탄 카드에도 복음을 써 보내자 그리고 성도를 구제하며， 성도에 
게 카드를 보낼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복음 전할 것을 권면하자. (편집실) 

고21쇼￡효t 편~I 
안복남 (청년1부) 

매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생각하고 전도에 

집중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 , 우리를 사망에서 생 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뭇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 

사에 같이 통참하여 그 기쁨을 같이 맛봅니다. 

그러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특별한 날 뿐 

아니라 나의 짧의 삶 속에서 깊숙。l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핫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일펀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 
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야니요 오직 육의 심비 에 한 것이라" (고후 3:2-3) 이 때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교인 자체를 너희가 우리의 편지 곧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 

, •• 

씀에 랜 많은‘변화가 있었고 항상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섭기는 챔이었나 봅 
니다. 

성호능 사망에서 주의 생명과하나님의 은혜로옮겨져 다른사람에게 영향을줄 
수 있는 강렴한 추천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무리들에게 고린 

도 교인들의 삶 자체를 추천장으로 내세울 정도로 고린도 교인들의 삶은 신실했습 

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추천장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의 펀지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꿇펠웹l차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는 나의 의지가 안닌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합’뀐갱해 나갈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 .‘-
무활쓸끓습니다. 

성탠철b| 다가오면 우리느 기쁨으호 충만합니다. 구세주7} 오셨기 때문에 우리 
L f 

가 기쁨으로놓만한 것은 당연휠니.다: ':1러나 i주님께서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 

다는 것을 감안할I때 우리는 숙연해칠 램+에 ，없습니다. 

l 저l풍페만 관심을 갖능경향이 있습니타「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을 
위활준비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행위에서 죽음으로 옮져졌습 
낸다. 슈많폰’촌경받은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분의 소명의 완수는 죽음을 통해서 나 
타났습니다 1그분은 행위를 보임으로 다속릴 f 있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 
했으며，당시의 주도권을 쉴 수 있었지만하나님의 뭇을 따랐습니다. 

우리 또한 행위에서 죽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다스리는 것에서 주님께 의존하 

는 것으로， 주도권을 쥐는 것에서 주님의 뭇을 기다리는 것으로， 즉 사는 것에서 죽 

는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주님의 죽음을 생각해보십시오. 아니 , 성 
도는 매 순간 주님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 

시오. 자신의 죽음의 때에 다스리는 자로 있을 것인가， 주님을 의존하는 자로 있을 

것인가? 주도권을 쥐는 자로 있을 것인가，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로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중심의 행위를 남긴 자로 죽을 것인가， 주님의 이름과 구원 

의 빛을 남긴 자로 죽을 것인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 

다. 
(권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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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흥과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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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 출현 (녹 17:11-19) 

14.교구이윤진목사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섭하셨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난 때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왜 침묵하셨을 

까? 왜 간섭을 잠시 중단하신 것일까? 그것은 가장 적합한 때 ， 즉 인류의 죄를 대속 

하실 예수님 이 탄생하기 에 가장 합당한 때를 기다리신 것이다. 

침묵의 400년이 흐르고，하나님은출생부터 부활，승천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간섭하셨다. 예수님 이 탄생하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인 고로， 대속 

물로서 하나님께 합당해야 했다. 인류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죄로 인해 더럽혀져 인 

류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던 바，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대속물 

로 준비하시고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 남자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 

하게 하셨다. 성령의 잉태 자체뿐 아니라， 잉태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어 

천사가 출현하였다. ‘예수’ 라는 이름도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얼마나완벽한간섭인가!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으며， 구약 속에서 끊임없이 말하여져 왔고， 특히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사 7:14)이라고 구체적으로 700년 후의 상황을 예언하기 

까지했다. 

이 간섭은 실로모든사람들을 위하여 이로운 것이었다. 마리아와요셉에게 확신 

을 주었으며，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예수님이 사명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 했고， 

사람들이 그가 구세주임을 믿게 했다. 그러나 이 간섭은 수난을 동반했다. 마리아 

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견디어야 했고 요셉은 부정하다고 인식된 아내를 맞 

이해야 했으며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여서 도망 다녀야 했다. 성장한 예수님은 수 

난의 삶을 보내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난을 당하면서도 마리 

아도， 요셉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지 않았으며 기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을 기뻐하는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 

을 원한다고하지만 삶속에서는 축복의 간섭만을 원하고 수난의 간섭， 회개의 간섭 

은불편해하지 않는가?하나님의 간섭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나의 판단과하나님 

의 간섭 중 나의 판단이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 

임없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는 그 간섭을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의 간섭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 요셉은 결단하고 기쁘게 마리아를 맞이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 

떻게 간섭하시고 계시는가? 피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간섭이 어떤 것이 

든감사하고순종하자. 
(권요셉기자) 

*좋 -<H가족을 소개압니다 

나 ..，~ 울 M도르 소개하니다 00 , 
현재 선교발레단에서 활동하면서 문화센터 에서 아이 

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스스로 나왔는데 ， 충 

현 교회를 택한 이유는 친구가 다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에 처음나왔을 때 조용하고거룩한 예배에 매우큰은혜 

를 받았고， 특히 예수님 에 대한 설교가 마음에 와 닿았습 

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 

고 평생 해야할 일이 생겨 기뽑니다. 

새가족부 집회에서는 기초적인 말씀을 충실하게 잘 가르쳐주어서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어 감사하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 성도들과교제할수있기를바라고，새가 

족부 수료 후에는 청년부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효댁정 통신원) 

+SF호실 

6교구 우71득 정도(남52세) 춰l장암 말기로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통증이 완화 

되도록，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8교듀 이숙정 잡샤(여'59세)간 이식 수술 예정이었으나， 이식받을 간의 상태가 

좋지 않아 그만 두었습니다. 현재 복수가 차서 고통 중인데 빨리 간을 이식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종엽 정도(여'48세)신경이 눌려 오른쪽 다리 전체가 저려 

수술할 예정이었으나 폐기능 검사 후 수술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치료와 수술과정 

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17교구 캉충엘 잡샤(남50세) 급성산재성뇌척수염으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최근 

상태가호전되어 일반병실로옮겼습니다. 아직도몸이 마비된상태인데 빨리 건강 

이 회복되도록， 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길 가는 순례^tJ 중에서 
-' 0 ... 'ÃI편냐1~~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진리를 믿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탈퇴란 없으니， 일종의 해지가 불가능한 계약인 셈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기 마련 

입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강요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면， 나중에도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 억지로 계속 믿게끔 강요하시는 하나님도 아닐 것입니다. 타락은 가능합니 

다. 우리는 '7}훗 유다 를， 믿음에 관하여 따선한 ‘후메내오’ 와 ‘알렉산더’ 를 알고 있습니 

다. 배교는 어쩌다 실수로 추락하거나 모르고 빠져드는 것과는 달리，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결단에 의한 거절행위입니다. 우리는 극성스럽게 믿다가도 어느 날 의심으로 치닫는 변덕 

쟁이지만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 

니다.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죄를 짓고， 의심 많고， 한결같지 않은 그리스 

도인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됨은 내 편에서 의무 조항을 파기 했다고 해서 하나 

님 편에서도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성격의 협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을 세우시고 

결과를 보증하시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단과 그 심복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틀거리며 아슬아슬 

하게 공중에 달린 철둑 위를 걷는 것과 같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고 운이 좋으면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닿겠지만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나 시편 125편은 결코 그렇지 않 

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명강이 있을지어다!' (시 125:5) ,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 

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우울한 감정이나 고난당한 사실， 또는 타락의 가능성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뭇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최악을 상상õl는지 

잘 아시는 예수님은 산상 설교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때 

6:25, 31, 34) , 신앙 노정을 여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등반은 험난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급한 비바람과 눈보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치명적인 위험거리가 못됩니다. 미 

끄러지고 넘어지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서툴고 미련한 걸음마다 함께 하며 우리를 붙 

잡아주는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히 12:2), 

(엄혜원기재 

쳐 다음주을’한송 .. .... . 

50장 “흔 영화로진 주” 

웨 일즈의 벤자민 프랜시스(B ， Francis , 1734-1799)목사가 작사하고， 루이스 에드 
슨(L， Eclson , 1748-1820)이 작곡한 이 찬송가는 구약시대의 성전예배 광경을 연상 

시킨다 이 찬송은 성전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향기로운 제물을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원하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도들은 물론 그 후손들까지도 천국의 영광에 이르도록 함께 하실 것을 구하 

는내용을담고있다. 
1절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향상 계시고 그 중에 향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2절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스l 복음을 만백성 듣꺼/ 하소서 

3절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라고 저 싱전 돌같이 긴하꺼/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4절 주 믿는 만민이 참 도를 지키며 엿l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매 음표마다 절제된 힘과 위염을 갖고 아주 경건하게 찬송합시다. 

(찬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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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기뽑외좋은소식 
강 민 철 (전도사， 중등3부 부지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 

은 소식을 너 희에게 전하노라" (녹 2:10) ,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 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 

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날에 산타클로스가 자신들에게 커다란 선물을 

갖다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사랑스런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하얀 눈이 내려 

옹 세상을 하양게 덮어 주었으면 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을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되었습니 

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더욱 소중하고 아 

름다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 

여 성자되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서 낮고 낮은 육체의 붐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결코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 

하셔서 조용히 유대땅 베들레햄의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탄생하실 때 ， 그지경에 있는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주나심의 소식이 

었습니다(녹 2:11),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날인지 정확 

히 모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 

로스가 선물을 갖다주는 날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크 

리스마스트리에 걸린 양말속의 선물이 성탄절의 기쁜소식이 되었습니 

다. 연인들 중에는 예수님 이 오셨다는 사실보다는 성탄 이브에 함박눈이 

내 릴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더욱 기쁜 소식으로 생각승}는 사람들도 있습 

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자체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가장소 

중한선물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와 기쁨 

으로 성탄절을 보내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르는 이웃들에게도 전 

하는 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를 아름답게 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 

니다 

주과흉흰 

가장낮은모습으로 
장 태 은 (중퉁1부교사) 

“영우야 12월25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7’ 

“언니는 그것도 몰라? 크리스마스잖아 

“우와， 우리 영우 똑똑하구나.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데?’ 

“웅，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일한 아이들에게 

선물주는날이야 

“아 그렇구나! 무슨 날이길래 산타가 선물줄까7’ 

“몰라，주니까받는날이지 뭐” 

산타의 선물이 예수님 이 탄생하신 기쁜 날을 가려 버 리다 

니 .. , 예수님 정말 섭섭하시겠구나! 생각을 하며 씁쓸한 기 

분이 들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섭섭하실 일이 그것뿐인 

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 

한 것이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 

님꺼l 협 하지 않는다. 머리로 말씀을 알면서도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이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 

고부끄럽다. 항상알면서도 ‘아， 이번에는너무바쨌어， 이 

번에는 내가 너무 돈이 없었어’ 하며 이기적인 내 모습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내 시간인 것처럼， 내 돈인 것처럼， 내 

몸인 것처럼 사는 나를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 
까? 

‘주여，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께 순종하지 않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학교에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진실로너회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 

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 의 

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라" (마 25 :45-46) , 

2002년 12월 22일 @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삼상 15:3) 하나님의 심판은 남녀노소， 젖 먹 

는아이，심지어 짐승까지 적용됩니다. 일말의 동정도하 

지 말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사 

“쓴종이 제사보다 tl;고” 

음자세가 더욱 중요하며， 영(靈)이신 하나님께서는 인 

간의 전인격적인 마음과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 

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신앙생활의 척도가 됩니다. ‘제사 

로는 인간이 단지 비이성적인 짐승의 고기만을 드릴뿐이 

지만， 순종으로는 인간 자신을 바친다. 그러므로 순종이 

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부분적으로만 이행합니다(8 ，9절) , 사울은 일반 백 

성들과 짐승의 열등한 것들은 명령대로 모두 진멸하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사 

로잡고 우수하고 질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을 남겨 

두는 것’ 이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나요?사울이 사무엘의 제사권을 침해한 사 

건(13:9)에 이어， 아말렉 진멸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고의적인 행위입니 

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경고하기 위하여 사울을 만나려고 길갈로 향합니 

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행 

하였나이다"(13절) , 참으로 뻔뻔스러운 모습이지요. 사울의 ‘순종의 기준’ 은 자 

신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은 진멸하지 않은 양과 소의 소리가 어 떻게 된 것 

이냐고 묻자， 사울은 거룩한 제사 의식을 빌미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려고 

애씁니다. 진정한 회개로부터 , 죄의 고백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울의 외식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신의 죄를 순순히 회개하는 것이 이토록 힘 

이 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회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 

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회개를 선택 할 수 없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 

다’ (오스왈드 챔버스) , 

야말로 영적인 제사인 것이다’ (Keil) , 

그렇다고 제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이전에， 우선적으로 하 

나님의 뭇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행위 속에는 반드 

시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속에서 그분의 뭇대로살려는 ‘순종’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순 

종이 없는 예배， 찬송， 기도는 ‘우상숭배’ 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탈을 쓰고 

예배드리는자는，하나님의 말씀을버리는자요， 하나님한테 버림을받을만한가 

증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 된 우리의 삶이 곧 ‘예배’ 임을， ‘나의 삶’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임을 잊어서도 안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날카로운 심문에 의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백성을 두려워하여 어쩔수 없이 범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요(24절) , 

사울은 처음부터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울 왕권의 한계요， 비극이었지 

요. 어느 제도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지D}는 사람에게 환심을 사고자 연 

연해하기 마련이니까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누구나자신의 죄를 지적받으변 인 
정합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느냐가 실로 중요하지요. “다윗이 .. , 
내가 여호와께 죄(罪)를 범하였노라" (삼하 12:13) ,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2절)，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귀한 의미를 주십니다. 외적 행위보다는 내적 마음의 순종자세 

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형식보다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 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시 51 :4), (권향임기자) 



@ 2002년 12월 22일 주민흥헌 제71 2호 

교회소석 / 새가족 

보임 2 이굉우 씨 

김숭회 집사의 시부， 7교구 둔촌I구역 / 
1 0일 별세， 12일 장례 

200깐톨도빼6차확훌빼헤식 εκl 충현중보의창 
1 장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 23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베다냐훌 
2 인수집시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24일(화) 새벽기도회 후 

징소 에다니훌 

3 안억순성도 
박정순 권사의 남편， 6교구 장4- 1구역 / 
12일 별세， 1 4일 장헤 

4， 박종옥집사 

날짜 

1 2월 22일 

(주일) 

시간 학습자 

l교시 기독교개요 
15:00-15:50 (고광환옥사) 

2교시 
문답 16:00-16:50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혜란? 교육관 
309호 (이수근목사) 304호 (안창덕목사) 301호 

교구별 
문답 

교구별 
장소 장소 

3 찬양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찬양예배후 

징소， 찬양위원회실 

오용한 성도익 남편， 10교구 상계 l구역 / 
1 5일 별세 ， 17일 장례 

5， 김미심 씨 

12월 29일 
(주일) 

찬앙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 본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베다니훌)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 

령께서 통치하심S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 

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 

여주소서. 

잉영심 집사의 모친 ， 항순선 집사의 장 

모， 5교구 개포4구역 1 17일 별세 ， 1 9일 

장례 

남녀전돼 

1 요한9지회총회 

일시 오늘 15:00 

결혼 

장소 교육관 3층갱년2부집회실 

2 한나 1 2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징소 ‘충현복지관 

1 강동주 군(강기철 씨， 장윤임 씨의 0띔) 

과 서성숙 양(서경준 집사， 이말분 권사 

의 딸， 12교귀 124일(화) 13:00, 삼우 웨 
딩훌(ft 3673-5뼈) 

3 에스더 10지회총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구모임장소 
4， Ofèl이 1 2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2:10 

2, 이깅준 군(어수덕 권사의 아들， 15교귀 
과 송lf.숙 양(송정헌 씨의 딸) I ?B일(토) 
14:00, 육군회관(ft 79}4191) 

공동의회로모입니다 
일시 29일(다음주일) 찬g뼈|배 후 
장소 본당 

장소 교구간사실 옆소회의실 

5‘ 마리아 14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2:30 

3 이성몽 군(이종택 집사， 남정숙 집사의 

아들， 송도교회)과 최우정 양(최지윤 장 

로， 백숙자 권사의 딸， 10교구) 1 왜일 
(토) 14:00, 포항송도교회 (ft 016.210 
9761) 

의안 : 2002 결산 및 2003 예산 
참석.세례교인전원 

XiXicm Irl 
。。닙너너 장소 교구간사실 옆 소회의실 

열 셔| 주소변경 

1 유싱규타교집시 1 서경준 집사， 이밀분 권사 

조남일 집사의 모친， 손이지 집사의 시 

모， 8교구 자양1구역 1 1 0일 별세 ， 1 2일 

장려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선원당 @ 
304- 1402 (ft 031.965.3362) 

지난 주일(12월 15일재 〈주간충현)에 발 

표된 2003년도 교회일문 중 선교위원 

회 선교행정부는 조ξ떨 폐지합니다 또 

한 저8교육위원회 새잭부 님교써|서 

박승길’ 은 소앙부 교시와 2중 기재되었 

기에 새가족부 교시에서는 삭제합니다. 

교구일문층회 

일시 오늘 4부예배후 장소 본당 

대상 전교인교구열참석 

전도위원회 남녀전도부 종회 

일시 오늘15:00 징소 베다니흘 

대상 각교구별신 - 구전도회장 

성탄축하앵A뻐11 교뿜원회) 

일시 24일(화)， 오후 5시 장소 길럴리흘 

시링부차량봉사모집 
지격 보통1증운전면허소지자 

봉사기간 주일 08:00-10:30, 12:30-15:00 

2003던도 전반~I 장학쟁 신청R때 

1 선발대상 

@ 온 교회 등록교'2!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등록자 

@본교회의교회학교에재적한중 고 대 

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생 

@ 공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칩회에 잘 참석 

하며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 

2. 신청기간 
2002던 12월 22일r주일)부터 

2003년 1월 12일r주일j까지 3주간 

3. 신칭장소 :교육국 

4. 문의 : 교육국(f1552-8200 교472， 473) 

시무권사촬영압니다 

(2003년도 시무 직분자 요림〉에 게재할 

시무권사 사진촬영이 있습니디 

장소 , 권사회실(본당 114호) 
시간 매주일 (오전9시~오후4시) 
기간 2003년 1월 1 2일 까지 

자튿fC2JUI부 봉사자모집 

2α13년도 차랑 안내부에서 남녀 봉사자를모집합니다 

문의 사무혜:ft552-82oo， 교406)， 차랑 묘때뷔교248) 

경잘전도회 여성중장딘원 모집 

대상 ‘ 경찰전도에 찬앙으로봉사하실 분 
부문 · 소프라노， 메조， 알토 각 약간명 
문의 ’ 임창식 안수집^~011-307-3569) 

직원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홉비다. 

1. 모집부문 운전기^kl종 면허소지자H영 

식당직원(기도원 숙식도 가능)-3명 

산역인부(충현동산) 

여직원(만 25세 미만) 

2, 자격 세례교인 

3. 저|출 서류 · 자필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전서(타교인인 경우)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ß' 552- 8200 

$앙선; 흉헨 --~ 

새 가 족 을 · 환 영 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851 강성우 15 대학부 865 김홍태 8 청년2부 유상태(J7) 

852 이주연 청년2부 이인숙(1 ) 866 박상우 9 청년2부 김종구(J7 ) 

853 홍경자 청년2부 김성택(J) 867 김종선 15 에바다부 정지호(19) 

854 김미향 1 청년1부 김경록(1 ) 868 장인정 19 중둥부 

855 임미순 청년2부 이현국(5) 869 박종태 19 청년1부 

856 신인동 청년2부 870 노진호 19 청년1부 이숭득(1 ) 

857 최근민 장년1부 최근준(2) 871 황인섭 19 청년1부 박영섭 (9) 

858 김혜원 5 청년2부 최근준(2) 872 이은석 19 청년l부 고숭균(3) 

859 이형원 3 청년]부 873 이신영 19 대학부 이수경(2) 

860 배남식 3 청년1부 874 김대현 19 대학부 강현지(1 5) 

861 박형민 4 중퉁부 박이령(4) 875 김태원 19 에바다부 이선민(19) 

862 강숙희 5 청년2부 곽계자(5) 876 최기원 19 에바다부 조종환(12) 

863 선윤성 5 장년1부 김순이(5 ) 8η 박정연 19 에바다부 

864 황경숙 7 청년2부 878 이종범 19 에바다부 변은정(19) 

양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본딩 200.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tt-Jκ'" ↑옹i대a ↑성수대a 

.T識’& • ff뱃 
”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흔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소유하게 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 

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 

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하소서. 

i원 _.‘L~ 1f-tEt-.싸 ..... ’ 르L싸}스i탱 

떼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 

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 

구분 

11 

주일예배 
m 

W 

v 

찬양예배 

수요빼배 
금요집회 

새벽기도회 

역'.1'갱(1언 f구) 상싱→ 

댄판한뀐 
시간 장소 

오전 7:00 본 당 

오전 9:00 본당 
오전 11 :00 본 당 

(수화， 외국어 용시용역 예배) 

오후 1:00(외국어 t'l홍역예메 본 당 

오후3:00 본 당 

(젊은이가드리는 예매) 

오후 5:00 본 당 

l 오전11:00 U 오후 7:00 본 당 
오후 7:00 본 당 

오전 5:00 본 당 

차량 
버스 오전 10:00 본당앞출발 

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 

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a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주 
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 

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 

소서 .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 
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 

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 섬 기 는 분 들 l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신교위원징 7교구징 딩회서기 예배위원 교구위원징 ~마。T닙 교구위원회 기획위원회 5교구 어 H때부 

윤인현 최대원 업필성 강모용 오정헌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예배위원징 지13교육위원집 구제부싱 건축위원 3교구 대학부 선교위원회 9교구 2교구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김교성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진앙위원징 법인운영위원 8교구장 몽A때원징 11교구 4교구 14.교구 16교구 8교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광환 
몽사위원 충현기도원깅 건축위원 1교구징 사랑부징 6교구 7교구 정년1부 10교구 1교구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이하영 김황곤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장 훈 
법인운영위원 진도위원징 기획위원징 외신부 12교구 13교구 ‘ 「드。T님 1~:니1님T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이종섭 최기홍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김시위원징 맨}부징 건축위원징 힐앨루O샘때징 성례부징 1 7.교구 ~2!f닝 %응I‘l주H 17교구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15.교구징 행정위원장 직능진도부징 건축위원 14교구징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 여전도사 긴축위원 많7엠부징 선교위원 9교구징 

원웅철 이형수 안통현 황의만 김구형 정연희 신통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제1교뿜원징 딩회부서기 지뾰’ 때부징 소밍부징 XII찍육위원징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17교구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g띠뉴앨진S때정 O맨찬S때징 새7택부장 정년2부징 몽사위원 
1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3.교구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71브리앨진행H징 진도위원 뻐떠부징 13，교구장 사무국징 
7교구 16교구 14교구 2교구 11교구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제1교웹원 재1교육위원 징번1부장 3교구장 진도위원 
1 7.교구 1교구 15교구 19.교구 

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폐숭 김영은 l 단기선교사 강기엽 (쇄I 'M배 
예배위원 예배위원 얘배위원 정년1부징 행정위원 • 단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스ôl 링케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퇴 


